
원희룡 장관, 택시난 대책 시행을 위한 택시업계 당부·논의

- 적극적 심야 운행 확대 및 공정한 플랫폼 택시시장 형성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4일(월) 전국법인·개인택시연합회

회장, 서울법인·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, 택시업계의 

심야 운행 확대를 요청하였고,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에 대해 논의

하였다.

□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“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(10.4)에 따라 심야 

탄력호출료가 금주부터 순차 출시*되고, 다수 지자체가 부제해제를 

검토 중이다”고 알리면서, “택시업계가 심야 운행에 적극 나서주기를 

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* (잠정 출시일정) 10월 4주차 반반택시 / 11월 1주차 타다, 티머니, 카카오

ㅇ 특히, “국민들께서 연말 모임을 마치고 따뜻하고, 빠르게 귀가하실 수 

있도록, 개인택시는 심야 운행조 운영, 법인택시는 심야근무자

확대 편성 등 자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
□ 한편, 원 장관은 “지난 주말 카카오T 서비스 일시 중단 사태의 경우,

택시호출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피해를 더 키운 면이 있는 만큼,

다양한 플랫폼이 성장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, 신규 

서비스 출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□ 앞으로도,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차질

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며,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모빌리티 규제 

개혁을 통해 국민 이동 편익을 증진해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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